
제995호 

주일오후 선교관 뒤편에 마련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녹색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나온 쓰레 

기들을 정리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중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충현의 성도라면 모두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시를 

받은대로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맡은선한청지기 같이 서로봉 

사하라’(벤전 4:10)는 말씀에 순종히는 모습이 그 어느 꽃보다도 더 아 

름답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냄새 나는 음식 쓰레기통을 운반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회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습 

니다. 가족과 함께 쉬고 싶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충현기도원과 충현 

동산에서 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 

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자신의 안락과 세련된 종교인의 삶만 

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보충할뿐아니라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많은감사로 

말미암아 념쳤느니라?' (고후 9:12) 봉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은총 

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놓으면 됩니다. (갈 2:20) 본당 1층의 자원봉사뷔# 421)로 오십시오. 지 

금 믿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1일(주) 제1교육위원회 교사강습회 (12:10) 
11일(수) 총력 교획주변 전도(수요1부어l배 후， 어전도회 ) 

정지당회 (수요2부역l배 후) 

14일(토) 총력 교획주변 전도 (14:00 ， 남전도획 ) 

20일(금) 제2차 청지가훈련(금요호망집회 시) 

22일(주) 져13차 학습 및 세려l식 

1989년 3월 4일 창간 2008년 5월 25일 

밑슴과 삶(금요찬양집회) 

Hf쁜 것f고f 황량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 이제 죄인들은 하나 

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임하여 주셨고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셨다. (엠 3:17~19) 불안한 결혼생활을 잡아주셨고， 아빠 

로서의 기쁨도 체험하게 하셨다. 이제는 성공을 쫓아 헤매는 자가 아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 

도를다른자들에게 전하는자의 삶이 되었다. 이보다더 행복할수는없다. 이러한삶이 몇 년이나 

지나갔을까? 지나간 2， 3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현실을 바라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 

의 삶은 약동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준행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영적 수레바퀴를 미친 듯 

이 도는 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세미나 혹은 서점을 기웃거리며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지를 찾으려 한다. 이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려는 간절함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그리 

스도인들의 삶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게 하 

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이 배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 

다. (고후 4:18)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며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봉사활동으로 채 

워버리게 된다. 방법론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교회지도자들은 건강한 육체와 세상적인 지혜와 변 

화속에서 성공하기 위한방법을많이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오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것 

이다. (갈 4:9~11 ; 골 2:8 ， 20~23) 

과연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생을 스스로 노력하고 모든 면에서 엄격하고 근실하게 산 60대 중반의 한 사엽가가 있다. 어느 

날저녁예배를드리는중에 수년 간강단에서 내려지는복음안에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음을발견하 

였다. 복음은그의· 마음을강하게 두드렸고 그는 예수그리스도를 어린 아이와같이 영접했다. 능 

력 있는 사업가의 신앙고백을 들은 목사님은 기뻐하며 봉사를 권유하였다. 이때 그는 대답하였다. 

“목사님， 제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는 잊어 

버린 채 바쁜 교회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대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삶은 영적 삶을 

점점 절망속으로꿀어들이고자신의 힘으로자신을구원하고자노력하게 된다. 마치 늪에 빠져 허 
우적거리며 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롬 7:24) 우리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 

후 4:2~6)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존재하며 믿음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한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여 보자. 공포와 죄의식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다. 이들은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갈 3:1~3) 

여러 교회를 찾아 혜맨다. 여러 목사님들과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현대문화가 제공해 주는 여 
러 가지 도움을구하지만자신을묶어 놓고 있는공포와죄의식은 여전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공포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갈 5:1)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 
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c골 1: 22~23)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c요 19:30)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회를 쉬 

게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 명안이 있다. (골 n9~20) 그러나 인간은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식으 
로 채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오 

히려 당연하게 생각한다. 겉으로는늘웃으며 존경받는교회생활을감당하고 있으나속으로는이러 
한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공포와 두려움， 또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지만 오히려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다문 채 혼자 삭힌다. 자신에게 물어 보자. 
성경의 원리인 멸망인가? 영생인가?은총인가? 아니면 윤리와 율법인가? 육체적 존재와 영적 존재 
를 생각하며 얻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한 적이 있는가? 지옥과 천국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은 있는가?(살후 1:8~9)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관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무엇이 가 
장 두려운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정신없이 시간， 돈， 정성을 바치며 뛰는 우 
리들의 삶에 황량함이 찾아들고 있다.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요 14:1~4， 16:1,3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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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HOWWILL WE ESCAPE? 
How will we escape if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After it was at the first spoken through the Lord, 
it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Hebrews 2:3) 

There are s?me questions th빼at there are j빠 no answers to 

For example , if 1 ask you how can one number the days of 

eternity or how can one measure a bottomless pit; you cannot 

give a definite answer. The same holds true concern ing the 

question asked in today’s Bible verse from Hebrews 2:3,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There is no 

escape! You have been given a wonderful gift and a tremendous 

opportunity, but if you do not take it seriously you will face an 

irreversible consequence . You have the Bible, the Holy Spiri t. and 

the servants of God at hand to hear, but you prefer to only listen 

to what you wan t. You like meetings on wealth , books about 

success , entertainment programs , and discussions among 

colleagues/friends concerning reputat ion and status. 1 

Thessalonias 5:2-3 says, "For you yourselves know full well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just like a thief in the night. While 

they are saying, 'Peace and safety! ’ then destruction will come 

upon them suddenly like labor pains upon a woman with child , 

and they will not escape." The Lord God says , " Behold 1 am 

bringing disaster on them which they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ough they will cry to Me, yet I will not listen to them." (Jer. 

11: 11) Salvation is a very serious matter. 1 honestly do not know 

of anything more important. Why are you neglecting it? 

Salvation is all about deliverance and safety. You need to think 

about real salvation. You cannot take it seriously if you do not 

think about it! Today’s Bible verse describes salvation as "great." 

1 know that you take money and enjoyment quite seriously, so 

why are you not giving your attention to salvation? Your money 

and various pleasures will not follow you after death . This earthly 

life is only temporary; the life that follows is eterna l. Salvation is 

deliverance from the penalty of sin . Without salvation , hell and 

judgment 100m ahead and every moment of your life moves 

closer to destruction . Romans 3: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You have sinned and the “ wages of 

sin is death ,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No one with sin can go to God . In other 

words , without Jesus , who cleanses all sin , you have to go to 

hell . Salvation is about saving you from hell. John 3: 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 takes place in heaven , 

payment of your sin . His death satisfied the holy demands of 

God . (Rom . 3:25) The price Jesus paid for your salvation was 

great. The fact that all people wh o- place their faith in Jesus will 

be saved is also great. Even the simplicity of the message is 

great! The Holy Spirit ’s indwelling is great, having a changed life 

is great, and the fellowship of the saved is great. Moreover, the 

faithfulness of Jesus is great. The fact that this is the one 

permanent thing in life is great. Rece iving a resurrected body that 

will be li ke Jesus' is great, "Just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earthy, we wi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1 Cor 

15:49) Eternal life is great. Everything about heaven is great! 

Can you escape from neglecting such a great salvation? 1 will 

tell you clearly that there is no escape . Even God does not know 

of an escape plan for anyone who neglects their salvation . The 

tragedy of life ’s missed opportunities in education , family matters, 

job careers , property management, and the like is sad, but can 

you even imagine the regret of standing before your Creator God 

on judgment day with the knowledge that you neglected your 

salvation? Seriously, can you imagine your shame of making other 

matters more important than salvation? Your guilt of the past and 

your fear of the future will not stop you from being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 “ And if anyone ’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 (Rev. 20: 15) 

Salvation is the only means by which your name can b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Jesus declared, “ 1 am the waι and the truth ,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 14:6) 

Salvation comes by no others means than Jesus Christ. He is our 

only connection to God . Without Him, you and 1 have abs이 utely 

no hope . With Him , you and I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 

Without Him , you and r cannot avoid eternal damnation. With 

Him, you and 1 can enter the gates of heaven and live forever. 

My dear friend , right now a great escape is available. If you 

confess your sins to Jesus Christ and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He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change you . He will 

make you a child of God .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 will . 

write your name in the Lamb's book of life . If you continue 10 

neglect your great salvation , and Christ returns or you die in your 

sins , you will live in hell forever. The re is no escape from this 

punishment after death. Remember that no one is promised 

tomorrow. Death or Jesus Christ ’s re 



저1995호 추민흥헌 

다옴 후앨 설교 

I t:~음주일 셜교 l 

어I쩨 그 보응를 피흩}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펴하라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틀온 자들이 우려에게 확증한 바니 

(히므라서 2:3) 
갱성판목사 

어떤 질문들은 딱히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영원’ 을 날짜 

로 환산한다면 며칠쯤 되는지 또 끝도 안 보이는 구덩이의 깊이가 얼마쯤 되 

는지를 묻는다면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3에 나온 질문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놀라운 은사와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 

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성경과 성령 그리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여러분은자신이 원히는것만들으려고합니다. 재 

태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공에 관한 책을 읽으며， 오락 프로그램을 즐 

기고， 친구들이나 통료들과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합니 

다. 데살로니가전서 5:2~3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 

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 

와가이와같이 말하노라보라내가재앙을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렘 11:11) 

구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실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것을 등한시하십니까? 

구원은 해방과 안전에 관한 것이다 

구원은 해방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 

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구원에 대해 “큰”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이나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 

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 가지 쾌락들은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 

다.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의 

그림자가눈앞에 나타날것이고 여러분의삶은순간순간멸망을향해 점점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 : 23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 
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샀 

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 

다. (롬 6:23) 죄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돗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안전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속한 것이고 지옥 

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구원은위대하다 

구원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충족시켰 

습니다. (롬 3:25)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진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단순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변화된 삶， 구원받은 지들과의 교제 역시 크고 놀라운 일 

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역시 경이롭습니다. 이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폼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 

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9) 영원 

한 생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고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그보응을피하리요 

이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구원을 경 

홀히 여긴 지들이 보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교육이나 

가정 문제， 취업， 재태크 등에 있어서 도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후회와 비통함이 어 

떠할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구원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신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 

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15) 구원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 

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만 

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에 

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 

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우리는 영원한지옥형벌을피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 

음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 
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기의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때 

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과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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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 

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는 말씀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 

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 

도인들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 

지 못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단지 자신의 삶에 유용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들도 많이 있다.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비밀이다. 동시에 예 

수님은이 비밀을모든 사람들 

이 알도록 기회를 주셨다. (막 

4:33)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 

람만이 그 비밀을 깨달아 믿음 

의 길을 결을 수 있다 하나님 

은 아브람을 부르셨다. (창 

12 :1~3)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람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람이 특별히 준비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가 

정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고 이 말씀에 아브람은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 자존쉽을 버렸다. 아 

브람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당신의 가족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는가?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 

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나아갔 

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아브람과 가족의 믿음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싱냄이니라?' (창 15:1) 믿음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은 질문하였다. “주 여 

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 

람 엘리에셀이니이다"(창 15:2) 아브람은 자신의 씨를 통하여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하 

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창 15:3) 아브람 자신은 물론 아내 사래도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노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의 가치대로 재해석하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또한 사래도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 

복을 인간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 

다.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것들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노력을 가미하여 자신이 무언가 

를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리고 이성 

과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판단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말 

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마치 “오병이어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 

냐?’는 안드레처럼 말이다 (요 6:9)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그리고 가정에 있다. t창 

7:1 ; 행 16:31)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가족이어야 한다. (마 1:1; 갈 3:16)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은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여기서 말하는 ‘미래’ 는 인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미래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 

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들， 가 

족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말씀을 알 

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순간 흔들린다. 아브람처럼 말이다. 아브람의 질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상기시키셨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 

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꿀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 

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 :4~5) 

이 언약의 말씀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되기도 하였다. (출 

32:13)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신다. (마 11:28) 물론 우 

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짐을 예수님께 내어 놓지 못한다. 계속해 

서 자신이 하려고노력한다. 이 이변에는하나님의 영광보다는자신의 영광을추구하는 

죄성이 숨어있다. 회개하자. 단순히 자신이 범한 몇 가지 잘못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자.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 

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자. 비록 참기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 

자. (히 6:13~15)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히 11:10)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거|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펼요한 것은 믿음이다 (창 

15 : 6~7) 믿음만이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어 준 

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 

다. (롬 3:25) 우리의 신앙심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롬 5:8) 이것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열악한 현실은 믿음의 길을 

걷는그와가족의 믿음을흔들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려 자신의 노력과실력을앞세우 

려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가족에게 믿음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다. 미래를 하 

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며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우 

리의 삶에도 동일하다. (롬 4:3~5)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꾸만 자신의 실력， 노력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자.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믿음의 가족이 되길 기도하자. (왕상 18장 ; 왕하 20: 1O~11) 자기를 부인하 

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꿀면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 

께 가려네 . " (-찬 440장) 아멘. 

I뿔톨뚫聽많빡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샘생힌 밀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창의 배냉유 

(4:26-29)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계속 말씀 

하셨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막 4:26) 예수 

님을 진실로 믿는 사료띨에게 씨를 땅에 뿌리 

는 일은 매우 쉽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 

문이다.(마’ 28 :19 ~20) 단지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 

파하면 된다.(마 10: 7,27)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노력 
이나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외식과 교묘k게 빠지게 된다. 은총의 법을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다. 멸망을 앞둔 니느웨가 회개하 

여 구원을 받은 사건은 요나의 선교전략과 열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요나는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기를 원했다.(용 4: 1)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용 3: 4) 요나는 ‘설마 그들이 회개할까?’ 라고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셨다.(용 3: 10)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막 16;15)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 
총이 느껴지는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 
하느니라’(막 4:27) 믿음으로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라게 하려고 발버둥친다. 결국 인간적 열정은 

외식을 가져온다. 씨가 자라는 것은 영적 신비이다. (딩전 3: 16) 하늘의 씨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에 나고 자란다. 따라서 성ε띨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 

다.(요 n2~13) 믿는 사료뻐l게 은혜의 선물이 전해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엠 2 : 8~9)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구’ 가 아닌 ‘회개’ 

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함을 입어야만 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씩l이요 다음에는 이ιL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에 충실한 독식이라’(막 4:28)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먼저 1Q-이 나고， 

다음에는 이ι}이 나오고， 마침내 남알이 여문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 

해서 이루시는 역사이다. 즉 믿음을 통한 역사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 

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의 할 일은 매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고후 9:10) 믿음을 
잃고 십자가를 놓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매순간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환느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익으면 곧 k띨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 

이라" (막 4:29) 추수의 때가 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 썩어질 열매인가? 아니 
면 영생의 열매인가?(갈 6:8~9 )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사 55 : 11) 

주님은 죄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것뿐이다! 주님이 성장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없다. 단지 자기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를 원하신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과 복음전도이어야 한다.(계 14: 13) 추수의 때가 가 
까이 오고 있다. 아직도 믿음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 보려고 배우고 노력 

중인가?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는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흠L이라.끼찬 191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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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찌 l 장르킬럼 

릎 활 검E 짧훌훌'-1'빨 ! 

지난 3개월여의 선교훈련 기간 동안 선교지에 기독교인 
이 1%밖에 안 되며， 외국인의 직접선교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많은 

팀들이 파송되어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선교가 통제되 

어 있어도 큰 문제없이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 말로만 듣던 

상홍띨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선교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을 돌며 전도를 하였습니다.3명씩 한 

조를 이루어 한 지역에 30~40분씩， 조금 안전한 지역에선 

50분 정도 머물면서 축호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시 

간이면 두세 가정 정도 방문할 수 있는데， 낮 시죠k게는 거 

의 한 집요k게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이 고ξL이었습니다. 

예전에 근처 나라에서 사역할 때에는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마음껏 복음을 증거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게다가 선교초반부 

터 경흘뻐l게 발각된 이후 좀 어려운 사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경찰을 만났을 때 마침 저희들이 

전도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었고， 특히 권사님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관광객인 2}하며 그들을 따돌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홀때l서 저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추방이 되었을 겁니다. 이후 저희들은 함께 기도한 끝에 전도지 대신 25개의 전도문장을 

외운 것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서너 차례 경찰들을 만났고， 한번은 7명의 경찰이 저희 팀원 몇몇을 

에워싸서 증거물을 찾으려 하였지만 저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역기간 중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지 없이 외운 문장만으론 현지인 

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번은 이동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없이 전도문 

장을 되뇌어도 모른다고 하는 한 자매 앞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 

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영혼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 라고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 그러자 이제껏 모르겠다던 자매가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 

령의 임재를 가슴 갚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함께 계셨고， 거의 매일 

200~300km를 다니면서 차 속에서 사토띨 대적하는 찬양을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사역지로 가는 길에 어 

떤 강변에서 잠시 내려 금요찬양집회 때 배운 〈바벨론〉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교회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 

도해주시는 많은 기도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생각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선교는 많은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였으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 

았습니다. 함께 한 팀원들이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 

를 섬기며 팀장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 

의 작운 공동체가 천국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희의 어눌한 입술을 사용해1어서 전한 복음이 그 

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길 

바라며， 선교전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강Oj 경(집사， 4교구 2지역팀) 

면재 사역중민 선교팀 (1 개 팀) 

기 간 팀 

5월 1 9일(월)-5월 27일(훼 1 3교구 5지역 

이번 주에 졸블rol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5월 26일(월)-6월 4일(수) 18교구 1지역 

5월 29일(목)-6월 7일(토) 21교구 5지역 

팀장 

조홍연 

팀 장 

김영환 

야o스o보...， 

2008년 5월 25일 @ 

전도으l 톨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전도가 아닌가 
싶다.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남전도회 총력 교회주변 전 

도 때마다 나는 전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차라리 새벽기도를， 금식기도를， 아니 성경 

통독을 하라 하면 나 흔자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 

을 전해야 하는 전도는 늘 내 신앙생활의 연약하고 부끄 

러웠던 부분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에는 무언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 불 

신자 앞에만 서면 나는 늘 작아진다. 머릿속에 많은 신앙 

적 내용과 정보가 들어 있어도 막상 불신자와 마주하면 

조용히 그저 “교회 다니세요. 이 전도지 한 장 받아가세 

요가전부이다. 

전도를 나갈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 이렇게 힘든 전도를 시키시는 걸까? 천지 

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 마디만 하셔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텐데 주님 

은 나에게 굳이 이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 

까?’ 그런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매달 전도지를 들 

고 나갈 때마다 전도는 참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그것은 앞서간 주님의 사람 

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다. 

‘노아도 이렇게 전도하는 게 힘들었겠지? 예레미야 선지 

자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울었을 

. 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떠셨을까?’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과 조롱，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 가운데서 예 

수님은 묵묵히 이 전도의 길에 서 계셨던 것이다. 

전도지를 들고 교회주변을 걷노라면 나라는 존재는 정 

말 아무것도 아님을 느낀다. 매몰차게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를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들， 무언가 복음을 전하 

려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료L들! 나 

는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을 배운다. 겸손을 배운다. 그리 

고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체감한다. “주님 감사합니 

다. 주님， 나에게 이 전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예수 

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평생 갚아도 못 다 

갚을 은혜의 빚이 너무 크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지 

를 들고 역삼동 길을 나선다.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 날 

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 

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를지는길이 아닌가 ! 

박형식(집사， 19교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유년」휴 

유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말씀에 순종하며 영 

적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며， 오전 11시부터 새친구 환영과 등반， 생 

일축하 및 100% 출석만띨 축하한 뒤 11시 30분부터 선생 
님과의 만남으로 분반공부가 시작됩니다. 유년부는 초등 

학교 l학년을 믿음 · 소망과， 2학년을 사랑 · 진리과， 신입 

생을 열매과로 구분하여 220명의 학생과 50명의 선생님들 

이 몽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일문을 키우는 일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유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 

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끼뻗전 4:13) 

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수업， 성경암송과 효암부르기 대회와 성경이야기 및 성경쓰기 

대회， 새친구초청 전도집회 등 유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천국잔 

치가 열립니다. 가끔 분만녕부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가 있어 야단도 치지만 

그 날 배운 말씀을 물어보면 대답을 척척 잘한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낌니다. 특히 유년부에서는 복음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 

교전도를 하기 위하여 유년부 학생들로 구성된 전도특공대를 세워 훈련시키고 격주 

토요일마다 각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장로， 유년부장) 

매월마다 복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병으로 양육하는 데 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행 13:44) 초등학교 1 . 
2학년 어린이는 누구나 유년부예배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년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유년부(제1교육관 

307호)로 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선생님들은 항상 기도하며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년부의 기도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서가 되는 것 

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걷는 유년부가 되도 

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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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풍과 니눔 

생 :tl-사 ζI 갤승 따·랴 

교회 가장자리에서만 머물며 소극적인 믿음에 갇혀있던 제가 처음 구역장 임명 

을 받았을 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식구들을 돌보아 

야 하며， 구역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전하는 것들을 구역식구들에게 잘 전달하고， 모든 면에서 적극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은 믿음 없는 저의 연qLt한 

모습일 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구역에는 오직 주님묘떨 의지하고 순종하며 불꽃같은 밍음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저 

의 모습을 비교할 때마다 저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더욱 주님만 

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가까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연약한 저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배참석과 전 

도를 위하여 불편한 육신과 어려운 집안형편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역식구들을 대할 때마다 세상과는 다른 은 

혜와 믿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세상 모든 걱정， 불만과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 

겨 놓고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번 실수를 

반복하던 저를 기다려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저의 죄를 일깨워 주셨기에 이제 저의 

삶은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 

니다.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 

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놀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 

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지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gS씩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 

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9- 11)는 말씀처럼 성령의 단 

비와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 

니다. 

김종호i(집사， 7교구) 

L때， ,. i. %-11 • .!. :t I 요흐나 , I .x.상 a..1 i.I- ! 

세상의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사후세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세상 것에만 온 힘을 쏟고 자는 이웃친구가 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 

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전하면 친 

구는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 

로 여기는 그 친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틀 

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였다. 여전히 그 친구는 무반응이다.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그 친구가 참으로 

불쌍해 보였다. 지옥 불에 빠져 고통 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예수님 

을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이웃친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았다. 그렇다. 생명을 건져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영혼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인내로써 아뢰면，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웃친구와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 
을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목록의 중심에 있다. 지속적으로 그 친구와 가정을 위해 기 

도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엽 6:19) 아멘 . 

김영희(집사， 2 1교구) 

:t l 츄옹t 작윤 자에케 

저는 소년부에서 예배와 2부 순서 때 o}o]들이 볼 수 있는 영8-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 

에 묻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계속 뿌리치고 세상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모른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 

던 중 지금의 아배를 만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사역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저희 

결혼식을 축복해 주신 분들께 차례로 감사인사를 드리러 다니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 

던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소년부에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 

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었기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섬겼습 

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죠F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영적 성 

장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모든 걸 주님께 의닥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0)이 

를 이끄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얄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묘}이고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 

다. 제가 예배와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영상 

도 아이들의 입εk게서 준비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0)이들이 예배에 더 집 

중하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생ζ에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양성부 

교육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놀라 

웠습니다. 지금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 이렇게 소년부교사라는 큰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우리 어여쁜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 

게 됩니다. 소년부교사로서의 교만이 아닌 저 같은 죄인이 우리 아이들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고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드럽니다. 또한 우리 0)이 

들이 오로지 예수님묘띨 바라보며 신실하게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때막 

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동현(교사， 소년부) 

요낸 !.I 생 :tl-，，.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는 ε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과 멸시와 수치 

를 다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오 예수여 ! 나의 주님 !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이것은 임마누옐 찬S때가 성찬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곡입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밑에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찬양을 부릅니까! 

주님 !"이라고 고백하며 울고 또 울며 몸부림쳤습니다. 몇 시간을 회개하면서도 이 가 
사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죄와 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이같이 간절히 울부짖는 나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세우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쓴 뿌리가 빠지게 하시고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단비가 되어 내 영혼을 적셔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나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며 

불펑하던 빼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봐1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 

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종수(집사，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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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씀이 져I DI음어l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작년 크 

리스마스 12월 25일에 남동생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랄 수 없어 교회에 한번만 나가 

보겠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명ε배 관한 일이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믿고 나 

자신을 해탤R 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던 터라 교회에 한 번쯤 나가도 

마음의 동요는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일들이 생겨 연달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 

‘ 했던 마음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나쁜 생각이었습니 

다. 오랜 시간 명상에서 얻지 못한 해탈과 같은 상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도 있겠다는 자만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만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남동생이 가혀 주는 대로 기도하며 딴했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말씀이 제 마램 스며들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예 

배， 수요성경공부， 전도대원훈련， 금요찬양집회， 주일예배， 새가족양육부， 구역예배，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기도원철야집회에도 몇 번 갔습니다， 동 

반자가 없으면 혼자라도 다녔습니다. 말씀이 너무 뀌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기도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는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6%가 기독교인이라는 방송을 접했 

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줌에 말씀을 들으면 즉각 

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복음전파가 아 

닌가!’ 이 생각이 들자 저는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도지는 자신 있게 줄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쳤다가 돌아와서 “어디 한번 줘 봐요하며 

손을 내미는 분을 만날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왔습니다. “할벨루야 1" 속으로 외쳤습 

니다. 냉담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하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분들 

이 더 열심히 믿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제목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 

복음묘띨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중만한 제 자신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은 밍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성령충만함이 덜할 때에는 마음속으 

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감사 

합니다. 이렇게 성령충만한 교회에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정명선(성도 새가족앙육부) 

째 행헬애 혹휴훌 짧행 

싫 배 평쟁 잘아본 말 
、;니r/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뿐압니다 
~ 나의 죄를 λ봐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주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나의 열심， 나의 의와 생각으로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는지 예수님의 n냄을 얼마나 아프 

게 해 드렸는지 저는 주님 앞에 모두 죄뿐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쩨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무시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쭈리 죄를 사험l 주의 은 

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남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죽을 인생을 살려 

주신 예수님을바라보며 감사찬양을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작년 12월 친정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고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때였다는 놀라운 사실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총이 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 

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남， 냐의 주님， 사랑의 주 하 

나납， 이제 냐는 예수남만 높이면서 살겠네 냐의 남은 인생을 주와 통행하면서 주남 사랑 전 

하며말씀따라살겠네 ” 

권미숙(집사1 호산나 잔앙대) 

추낀흥헌 2008년 5월 25일 @ 

참으로 O펌다행습니다. 그런짧}담과Y동빠의 범짧.인하옛만물은 창조 ).1의 
움을 상실하였습니다. 나아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은 소생할 수 없을 정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신자의 삶에서 이 땅의 컷들은 분명 우리에 

게 영원한 기쁨이라든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소 

중히 여기는 마음이 펼요합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함이 펼요합니다. ‘하나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7' (요 3:16)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을 포함한 ‘세상’ 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옹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롬 

8:2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함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담의 원죄 

를 속량(딛 2 :14)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창 3:8) , 인간과 인간(창 

4: 8), 인간과 자연(창 3:17) 간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무차별로 파괴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인간을 위한 물질로 인 

식하고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며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참 믿음과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탤 

속에서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찾는 영적 눈을 떠 친환경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 

20:33) 친환경적 삶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믿음이 펼요합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의 한 도시는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기소비를 30%까지 줄이며 친(親) 

환경 ‘녹색도시’ 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전체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친환경 

적 삶을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친환경적 삶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 16:24) 교회가 단순히 전기료를 아끼 

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친환경적 삶을 살아 갈 때 우리 교회는 복음전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 

다 친환경적 삶은 복음에 기초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보배로운 피(뻗전 1:19)로 물든 

성도님들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새가족을왼영입니다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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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징근수 22 소망부 서수길(22) 1 1000 정기연 22 정년1부 뭄옥연(7) 

959 깅경연 22 고등부 이정진(8) 1 1001 강소희 22 대학부 깅싱수(22) 
960 김대연 22 중등2부 김종녀(22) 1 1002 오영흰 11 장년2부 잉창순(11) 

961 깅깅덕 2 징년2부 윤석민(23) 1 1003 우수자 11 장년2부 헌영자(1 1) 
962 깅왼섭 15 장년2부 유재훌(23) 1 1004 오유진 11 칭년1부 오혜옥(11) 

963 신인절 22 징년 1부 박흥란(22) 1 1005 오화닙 11 칭년 1부 오혜왼11) 
964 최명숙 4 장년 1부 최증란( 1) 1 1006 오세웅 11 칭년 1부 오혜옥{11) 
965 깅동웅 24 장년2부 박경숙(24) I 1007 박경인 13 유년부 승문식(1이 
966 최은지 12 중등3부 윤선주(12) 1 1008 이수승 7 징년2부 박정자{7) 
967 김영현 19 초등부 정소연(19) 1 1009 깅정우 12 대학부 김영싱(12) 
968 강연지 15 중등3부 깅영모(4) 11010 윤혜원 1.3 유년부 승문식(1이 
969 이예슬 13 중등1부 이은미(3) 1 1011 이미경 18 징년 1부 이선재11) 
970 깅친수 15 중등1부 최한길(15) I 1012 최증순 13 장년2부 정복순{13) 

971 김혜진 17 초등부 이선흥(17) 1 1013 김건희 18 중등3부 깅영미(2이 
972 김수경 17 초등부 김성현(18) 1 1014 문학동 14 정년2부 최일준(6) 

973 이현수 20 초등부 최준호(2이 1 1015 최용린 14 칭년2부 최일준(6) 
974 악성민 11 청년 1부 박효지(13) 1 1016 김현숙 11 장년 1부 임숨록(11) 

975 서아영 19 칭언 1부 1 1017 조현선 13 징년 1부 안정민(13) 
976 최가영 3 대학부 안신희(9) 1 1018 최충갑 23 대학부 닝지혜(8) 
977 박지영 22 청년 1부 박준홍(22) 1 1019 배싱진 22 대학부 흥정호(24) 
978 김재기 8 징년3부 박경지(15) . 1 1020 깅섭덕 13 소잉부 고금신(13) 
979 김춘녀 10 징년2부 유영근(15) 1 1021 이다연 22 정년 1부 남상인(22) 
980 정민권 1 교역자 1 1022 윤기순 22 소밍부 정길례(22) 
981 최경윤 1 칭년2부 I 1023 이영순 22 장년2부 성대열(22) 
982 깅성옥 22 장년2부 김미숙(22) I 1024 최채원 21 소밍부 강문구(2이 
983 고째인 22 장년 1부 깅희옥(22) 1 1025 깅민철 22 청년2부 이영미(22) 
984 백영규 17 칭년 1부 깅순실(13) 1 1026 01경호 2 청년2부 박남주(4) 
985 이정재 20 징년2부 손유비(2이 1 1027 최증학 13 징년2부 최기영(13) 
986 김혜빈 17 고등부 깅혜숙(1끼 1 1028 토야 25 외선부 깅용원(8) 
987 깅수빈 17 중등3부 깅혜숙(1끼 1 1029 어용재웰 25 외선부 장응숙(21) 
988 최진영 10 칭년 1 부 정문호(10) 1 1030 기나 25 외선부 슨유비(2이 
989 깅리라 25 외선부 1 1031 덕터 25 외선부 전인순(20) 
990 니올라이 25 외선부 인드레이(25) 1 1032 수앙 25 외신부 전인순(2이 
991 이영인 17 초등부 이교숙(17) 1 1033 스마일 25 외선부 전인순(20) 
992 깅증국 22 장년3부 심인순(22) 1 1034 세그 25 외선부 이순지(17) 
993 최영희 6 징년2부 박인재14) 1 1035 운찬석 22 장년2부 문한숙(22) 
994 한상주 11 장년 1부 박재현(24) 1 1036 김영복 20 징년 1부 깅도형(22) 
995 윤형준 13 초등부 횡호선(10) 1 1037 문한임 22 정년2부 이정화(22) 
996 이금화 21 징년 1부 최형동(21) 1 1038 최화정 17 정년 1부 이일영(22) 
997 김정호 13 초등부 나오현(13) 1 1039 남현실 22 징년 1부 김옥희(22) 

998 이수연 11 징년 1부 나승쉰20) 
999 이혜숙 21 장년 1부 노영슴(21) 

* 중연교회의 안71족이되기톨 원6μl는 문은 본당203.호재가족 등록쉴로오시71 /JI랍니다.양 



모 임 

1 남 녀 전도회 회장 월례회 
일시 : 25일(오늘) 15:10 
장소 1지회-408호 .2지회-409호 

3지회-405호 4지회-4 10호 

결 온 

1 전지홍 군(전영조 씨 박옥순 씨의 아들， 타교)과 정 
우정 앙(정일용 성도 · 길미선 성도의 딸 ， 6교구) ! 
31 일(토) 15:00, 송파웨딩문화원 6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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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연학지관 .Q무략합 모힐 

1. 모 집 부 문 사무국장 (1958년 이후 훌생재 
2. 자 격 세혜교인으로서 사회복지사 1곱 지격율 소지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헝이 있는 자 

H I 훌서 류 이력세사진부칙>.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당회장 추천세타교인J. 즐업종영서， 성펙종영서‘ 

4. 쩌| 흩 마갑 2008년 6월 11앨수) 17:00끼지 

5. 서류~I흩저 서울시 강남구 역싱동 665-1 !f552-820어# 401) 

훌연북지관 희월(고를희) 모집 

1. 모집부문 고용젝미화직) 

만 55세 미인여자 세례교인， 미화경력 3년 01상인 자 

2.:111 흘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세타교인) 

3. 서류제훌쩌 충현복지관 총무팀 !f564-얘85(# 104) 

훌연기도뭘 혹탁핵월 모집 

1 . 모 집 부 운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세혜쿄인으로서 여성분) 

2.~1 훌 서 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세티교인) 

3. 서류~I훌지 ζ엄구 역삼동 665-1 시무국 (tr031-766송425) 

쭈만흥헌 저1 995호 

교회소석 

.1교구 총톨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25일(오늘) 14:00 
장 소 충현복지관 지하2층 

.2교구 훌훌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25일(오늘) 14:00 
장 소 , 저11교육관 40 1호 

.3교구 총톨윈 진도집회 

일 시 :5월 25일(오늘) 14:00 
징 소 제1교육관 207호 

·교육훈련원증강예배 

일 사: 5월 25일(오늘) 15:40~ 16:30 
대 싱 수요성경공부 및 교사앙성부 수강자 

.4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 5월 25일(오늘) 14:00 
장 소 . 제1교육관 201호(유아부실) 

.5교구 흥동월 전도집회 

일 시 : 5월 25일(오늘) 14:00 
장소 . 저 2교육관 2층 B흘 

·장년1 부 총톨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25일(오늘) 1230 
징 소 제1교육관 507호 

장 소 제1교육관 301호 

·외선부 지쩌|툴률 위안 의료선교의 날 

일 시 : 5월 25일(오늘) 09:00- 12:45 징 소 아멘흘 외 각 팀 Room. 코이노니아실 
진료과목 ‘ 내괴， 외과， 정형외과 인과， 소이과 띠부과， 한빙， 혈액 검사， 흉부X선 촬영 

’혈액겁시 용!X선 쩔'lJi/링본당 없 ).Ii율시 제공j 

.10교구 영성흘린 일 시 5월 29일(목) 10:30- 16:00 

.7교구 흥흥원 전도집회 일 시 6월 1일(다음 주일) 14:00 

장소 충현기도원 

장 소 제1교육관 507호 

6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근| 주일예배(징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인수집새 II 
정창수 이보신 장철규 노영한 김중선 강태영 박복숙 손영숙 

8 황의만 함철주 이상해 바「칙 t구 , 차신득 송한천 김정숙 긴"서 U 수\!. 

15 엄복섭 이계인 τ λTc서a 조종민 강철형 임연수 박옥자 최근준 

22 건 이%걷 처 윤석민 ~서 oι송 신광철 권명옥 서여o 시「 황정희 정순옥 

29 정선현 김규석 장철환A 김태식 진홍용 김종훈 백애순 깐 o 며/‘사o 

새벽기도회 (5 / 26 - 6 /1 ) 

5/26 (월) 5/ 27 (화) 5/28 (수) 5/ 29 (목) 5/30 (금)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석영식 김철규/서준성 양태선/김명성 유현철/윤용현 닥정헌/전성옥 
설 교 본 문 | 막 4:35-41 렘 27:1-11 렘 27:12-22 렘 28:1-9 렘 28: 10-17 

6/ 1 (주일) 

양재웅/류진희 
렘 29:12- 23 

예배 담당 (5 /2 8 - 6 / 1 )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5/ 253 수요 l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사 54:1-17) 김성관 목사 이성진 정옥련 귀하신 주님 계신 곳(호산냐창양대) 

5/ 28 수요 II 놀라운 믿음 (막 7’24-3이 박인기 목사 박준식 송정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실로암찬양대) 

5/30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강명구 예루살렘 찬양대 / 유년부 중창단/ 바이올린 김유정 

6/ 1 주일 I 어찌 그 보웅을 피하리요? (히 2:3) 양태선 목사 박용현 정창수 〈예배전찬양〉 

6/ 1 주일 II 어찌 그 보웅을 피하리요? (히 2:3) 이재 영 목사 이희식 이보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외 / 임ot누엘 오케스트라 

6/ 1 주일 m 어찌 그 보웅을 피하리요Î (히 2:3) 김성관 목사 정진호 장철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외 / 바이올린 임지희， 플룻 권준영 (01엔 오케스트라) 

6/ 1 주일 W 어찌 그 보웅을 피하리요Î (히 2:3) 하종철 목사 정충신 노영한 예수 인도 하셨네 외 / 테너 유종훈(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똥) 

6/ 1 주일 V 어찌 그 보웅을 피하리요? (히 2:3) 탁정헌 목사 강명구 {J주 o 서 '" 나의 생명 되신 주외 /소프라노이송이， 테너 강재구(엠옐찬양대 슐라스츠) 

6/ 1 주일찬양 생 수 (요 7:37-39) 김성관 목사 유재진 강태영 전도위원회 중창단/ 만도린 연주대 / 19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보」 단 u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T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 :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본당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야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저1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l 

초동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τE 이ι !f- 오전 9:00 제 l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기도원집회 안내 ( 홈 031-766-5425) 

차량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억팅니다. 
Sinultaneous translat때IS in 8갱 sh, Chinese, Japanese 
andS얘n 벼맹uage are availab~ at t뼈 B‘wen O'clock 
Worship se에09， and 않 벼얘an， Chinese, Mongolian, 
Russ때1， H 때 and Indonesian are 허soa때able at the 
One a clock Worship 않rvice. 

구분 시 간 장 -Aι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10 베다니 훌 

소망부 오후 12: 15 갈릴라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O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Q.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이}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훌훨 충현 지도으l 창 
띠 6월 20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두 세계， 요 18:36)에 모든 성도들이 참 

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a 교회의 방패와 ̂cf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 
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 
는성도들이되게하소서 

델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 
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 

건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18)로 세워지게 하소서. 

딩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 보내는 선교새 가 되게 하소서. 

딩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아웃과 교회 주변의 영 

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 
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 
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진행되게하소서. 

g 띠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원4.6.-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I 

권싸수련획 

5월 26일(월)-27일(회) 10:00 , 갈릴리올 

2008년 빼9ltCMTC 훈련 (교육과정 : 3주간 장소 : 빼리흩) 

.CMTC 선쿄훌련 

시 간 

18: lON 19:10 
19:1O N 19:30 
시 간 

18:1 0N 19:00 
19:00 N 19:30 

6월 1일(다음 주잃) 

지11 강 선교와 자기부인 

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6월 8일(주일) 

지13강 종교 권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사례 

저14강 선교 영성기도회 

• CMTC 직무훈련 :6월 14일(토) 09:00- 12:00 감릴리흩 

섬·기·는· 분 · 들 l 
l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부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당회서기 얘배위원징 충헌기도원김 얘배위원 선교위원징 에HI디부 신교위원회 교해원회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엄무천 진흥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재정위원장 전앙위원징 재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징 기획위원 4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재영 김준회 

딩회뷔기 건환|원 ~'iJ~닙「x。， 기획위원징 때뼈부장 
18교구 편집국 6교구 1교구 13교구 

안통현 황의안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전성원 

10교구 20교구 새가족g육부 11교구 
예배위원 재1교구위원징 찌2교육위원징 23교구장 실로잉전웹징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청년1부 12교구 대혁부 ]，드。T닝 14교구 
11교구징 징년1부징 김Af위원장 봉사위원징 새가족등록실징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배훈식 김영탈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잉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쳐짧때부징 3교구징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정 19.교구징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8준교구식 최진철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캉철형 21교구 15교구 17교구 19교구 
9교구징 E맨2부장 건확{원 째정위원 진도위원징 정민권 
김영은 이달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기획위원 소년부징 째정위원 깅AI위서기 1 7.교구징 l 여전도사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전도우씨기 세1녁양육부징 짧염징 건옆{원정 선교위원 1 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정년1부징 봉Af위서기 동션부징 1교구장 10교구징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잉 임태주 
2Q교구징 16교구징 재정위원 제1교왜원정 횡잃위원정 4교구 21교구 18교구 7교구 17교구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축 
틱이부징 옹AI위원 6교구징 신교위서기 2교구정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황순란 김정운 캉욱련 
7교구징 15.교구징 외선부장 4교구징 대학부징 13.교구 24교구 1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l 남전도사강영기 01앤진얄H장 중등2부정 영이램 중등1부징 유이부장 

외선부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칭년2부장 뚫부J 21교구징 고똥징 13교구장 

김성호 조증민 • 전임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5교구징 8교구징 l 선교사송요한 


